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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백열전구 2013년까지 단계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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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6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관계

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

정 개정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1년

간의 연구 용역과 각 품목별 업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사전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업체관계자의 높은 관심속에서 효율기준 강화 및 측정개선 방법 등의 개정

(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 가스

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먼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시

행)  

가스온수기의 신규품목 지정과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7~67%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과 측정방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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